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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슈타인은 상대속도와 고유속도를 혼동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속도(relative velocity)와 고유속도(proper velocity)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속도”라는 말은 모두 상대속도라는 뜻이고 고유속도라는 개념은 없다. (아인슈타인은 고유속도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더 기이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속도” 의 의미로 알고 사용한 “속도”는  사실은  상대속도가 아니고  “고유속도”라는 점이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뒤엎는 중대 뉴스이다.  
상대속도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아온 위대한 상대성이론이 사실은 상대속도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큰 뉴스가 아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성이론은 완전히 붕괴된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독자들은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라 의아할 것이다.  이 중대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속도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   

----------------------------------- 

속도는 “거리의 변화율 (the rate of change of distance)”이다.  물리학자들은 엄밀하게 속도(velocity)와 , 속력(speed,)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속도는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고, 속력은 방향을 가지지 않은 스칼라 량이다.    
상대성이론은 물체의 상대적 움직임의 빠른 정도에 따른 시간 지연, 길이/거리의 축소, 질량의 증가 등을 논하는 이론이고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 (direction)”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성이론에서는 + v  와 – v 는 의미가 없고 이의 절대값 v 만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상대론에서는 속도(velocity) 보다는 속력(speed)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이다. 

“속도”와  “속력”의 두 용어는 관습적으로 동의어(同意語)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움직임의 방향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 두 용어를 동의어처럼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필자는 본서에서 이들 용어를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이런 관습을 수용하고자 한다. 

속도에는 고유속도 (故有速度: proper speed)와 상대속도(相對速度: relative speed)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가지 개념은 절대로 혼동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두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물려받은 오늘날 물리학자들도 고유속도와 상대속도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은 물리학자들이 가지는 개념과 차이가 있다.  필자가 가지는 개념은 공간과 시간의 절대성에 기초를 둔 것이다. 독자들은 우선 필자가 사용하는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의미를 검토한 후에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개념 (본장 후부에 소개하였음) 과 비교하고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바란다. 

필자가 정의하는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고유속도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또는 물리적 현상(소리나 빛 따위)이 주어진 관성계에서 단위 시간당 진행하는 거리이다. 
고유속도는 특정 관측자 (또는 특정 기준 물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유 속도는 특정 관측자의 상태(움직임, 위치)와는 관계가 없다.  고유속도는 모든 관측자들이 같은 값으로 인정하는 상수(常數)이다  (아래 보기 참고). 

상대속도는 관여하는 두 물체 (two  involved parties; 보통 움직이는 물체와 이를 관측하는  관측자) 사이의 거리의 변화율이다.   

상대속도는 특정 관측자(또는 특정 기준 물체)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속도이다.  상대속도는 비록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라도 관측자 (또는 기준 물체, base <필자의 용어>)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變數) 이다.  관여하는 두 물체는 동일 관성계 (慣性系, inertial system)에 있을 수도 있도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을 수도 있다.  즉 두 물체가 꼭 동일 관성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관성계 (慣性系)라 함은 가속(加速)되지 않는 계(system)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차나 자동차가 일정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거나 또는 정지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차나 자동차의 내부는 관성계가 된다. 관성이란 말은 “물체는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동일한 속도로 직선운동을 한다”는 관성의 법칙 (=뉴튼의 제 1 운동법칙)에서 온 말이다. 
고유속도의 예를 들면, 소리는 표준상태—1 기압,  섭씨 0도, 풍속 0의 상태—에서 약 340m/초의 고유속도를 갖는다. 이 속도는 특정 관측자에 대한 음파의 속도가 아니고 모든 관측자들이 다 같은 값으로 인정하는 상수이다.  그러나 소리의 “상대속도”는 관측자 또는 음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빛은 절대 공간에서 약 30만 km/초의 고유속도(≠상대속도) 를 갖는다.  이 속도는 빛이 절대공간 (제 1장 참고)에서 가지는 고유속도로서 모든 관측자들이 같은 값으로 인정하는 상수이다. 이 속도는 특정한 관측자에 대한 “상대속도”가 아니다. 

공간은 절대적 성질을 가졌고 (제 1장 참고) 이런 공간을 빛(전자파)은 일정한 고유 속도(≠ 상대속도)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합리적인 관점이다 (이는 고전 물리학적 개념이다). 맥스웰의 방정식은 원래 에테르로 가득찬 절대 공간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맥스웰의 방정식은 이런 절대 공간에서 빛이 일정한 속도(약 30만 km/s의 고유속도 ≠상대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리학자들은 “빛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빛의 속도는 구체적인 관측자 하나하나에 대한  빛의 “상대속도”처럼 들리지마는 실제로는 상대속도가 아니고 고유속도이다.  아인슈타인이 “빛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 항상 같다”라고 한 말은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에 대한 개념 구분이 없이 한 말이다. 아인슈타인 뿐 아니라 아인슈 타인 당시 물리학자들은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에 대한 개념 구분이 없었다.   “빛의 속도의 불변성”이라는 신화(myth, 오해)는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에 대한 명쾌한 개념 구분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제 3장, 11장, 15 장 참고). 

상대성이론이 본래 취급해야 하는 속도는 상대속도이지 고유속도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모든 물리학자들은 상대속도를 취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유속도를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로만 설명을 하기 보다  구체적인 연습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습문제 1 
아래 그림에서 자동차는 직선도로 위에서 일정한 속도v로 움직이고 있다. 아이슈타인은 자동차의 동선 (動線, line of motion = 직선도로) 위에 있고 갈릴레오는 자동차의 동선에서 떨어져 있다. 두 관측자는 주어진 계에서 정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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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물음:  아인슈타인과 자동차 사이의 거리의 변화율 (=상대속도)은v이고 일정하다.  갈릴레오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의 변화율 (=상대속도)은 v이고 일정한가?  

해답:   

위 그림에서 자동차는 주어진 관성계에서 v의 속도로 직선 등속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v는 자동차의 고유속도이다. 이 값은 아인슈타인이나 갈릴레오나 그밖의 모든 제3의 관측자들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속도이다. 
위 그림에서 아인슈타인은 자동차의 동선(動線, 직선 도로) 위에 정지해 있으므로  아인슈타인에 대한 자동차(또는 그의 역)의 상대속도는 v이고 일정하다. 이 값은 자동차의 고유속도 (v)와 같다. ( 왜냐하면  아인슈타인과 자동차는 1차원적 상황에 있고 아인슈타인은 자동차의 동선 위에 정지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갈릴레오는 자동차의 동선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갈릴레오와 자동차 간의 거리의 변화율(=상대속도)은 일정하지 않고 (≠v)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차가 진행함에 따라) 계속 변한다. 이는 갈릴레오가 주어진 계에서 “정지”해 있음에도 그러하다!  (주의: 갈릴레오와 자동차는 2차원적 상황에 있다.) 
갈릴레오에 대한 자동차 (또는 그의 역)의 상대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 그 값의 범위는0 ≤ 상대속도<v 이다. 이 해답은 미적분이나 삼각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풀이는 제 3장  연습문제 3, 4 참고).
필자가 이제껏(2001~2011) 접촉한 미국과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위 연습문제 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아인슈타인과 갈릴레오에 대하여 같다 (= v)”고 한결같이 대답했다. 
물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반인들도 위 그림에서 자동차는 직선 등속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속도는 누구에게나 일정한(= v)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한 것은 자동차의 “고유속도”이지 모든 관측자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속도”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제껏 물리학자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간과해왔고 아직도 이해하지를 못한다.  

갈릴레오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속도”는 계속 변하는 “변수(變數)”라는 사실은 미적분과 삼각함수와 속도탐지기(speed dectector)로서 명쾌히 증명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토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  
필자가 정의하는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은 합리적이고 속도를 논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이다.  이런 기초적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속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물리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칠 기초적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론적 변화—물체의  길이축소, 시간 지연, 질량 증가 등—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러한 상대론적 현상은 1차원적 상황 (위의 아인슈타인과 자동차의 경우)처럼 “일정한” 상대속도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대속도 (=2차원,  또는 3차원적 상황)” 의 경우에도 변하는 속도에 대응해서 상대론적 현상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모양으로 일어나야 한다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상대론적 변화가  “일정한 상대속도”에서만 일어나고 “변하는 상대속도” 에서는 일아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인슈타인과 물리학자들의 견해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논리이다.  상대속도는 직선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에서만이 아니고  가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관측자에 대한 순간  상대속도는 존재한다. 따라서 가속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길이 축소, 시간 지연, 질량 증가 등이 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그러나 변하는 상대속도에 대해서는 상대론자들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고 생각을 해 봐도 도저히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1차원적 상황에서 일정한 상대속도가 유지되는 경우 이외에서는 상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 연습문제 1의 경우에서, 모든 물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자동차의  속도는  아인슈타인과  갈릴레오에게  다 같이 v이고  일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v는 자동차의 고유속도이지 특정 관측자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속도가 아니다.  이러한 오류는 필자가 접촉한 물리학자들만이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론을 취급하는 모든 교과서와  문헌에서 한결같이 범하고 있는 오류이다.  

이처럼 상대성론자들은 상대속도를 취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고유속도를 취급하고 있다.  즉  상대성 이론에는  상대속도가  없다 (There are no relative speeds  in relativity)! 그렇다면 상대성이론은 상대성이론이 아니다!  

물리학자들이 상대속도와 고유속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도의 개념을 모른다는 뜻이다.  물리학자들이 속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필자는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차이점을 2001년 이후 이제까지  미국과 유럽과 세계의 여러 물리학자들—상대론자들과 반상대론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렸했으나 실패하였다.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속도 측정기의 원리와 이를 사용하는 교통 경찰들의 매뉴얼(설명서)에 나와있는 코사인 효과(Cosine effect)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속도 측정기는 관측자(또는 속도 측정기)와 움직이는 물체(차량,  또는 야구 공 등) 사이의 거리의 변화율(= 상대속도)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이고 빛의 속도와 같은 전파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상당히 정확한 값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물리학자 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물리학자들은 이를 이해하기를 거부하였다.  

속도 탐지기 (Speed Dectector) 와 물리학자

필자는 위의 연습문제 1에서 갈릴레오에 대한 자동자의 상대속도는 일정한 속도 (v)가 아니고 계속 변하는 변수라는 것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물리학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상대론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상대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필자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했다 (반대했다).  

필자는 여러해 동안 물리학자들을 이해시키느라 수고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고 절망하였다.   필자는 차량이나 야구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 탐지기(速度 探知機:  speed detector )의 원리가  바로 나의 관점과 일치할 것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에는 만약 필자의 관점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필자는 용기를 내서  2008년 9월 17일 필자 거주지 카운티 (Hamden, CT) 경찰서에 찾아가서 속도 탐지기의 원리와 사용 방법을 아는 경찰관에게 문의한 결과 필자의 주장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뛸듯이 기뻣고 환호했다.   미국의 교통경찰들이 사용하는 속도 탐지기의 매뉴얼(manual, 설명서)에는 “코사인 효과(cosine effect)”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가 발견한 삼각함수 해법 (제 3장  연습문제  4 참고)의 유도 방법은 속도 탐지지 매뉴얼에 나와있는 삼각함수의 유도 방식과  다르지만 결과 (v = cosθ)는 똑 같았다.  교통 경찰들을 위한 속도측정기 설명서에는 상대속도라는 용어 대신 “측정속도”라는 말을 쓰고, 고유속도(proper speed)라는 용어 대신   “실제 속도(actual speed)”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이상의 내용을 논문으로 써서 여러차례 미국, 유럽, 한국의 여러 저명한 물리학자들과   접촉하였으나 이들은 여전히 필자가 말하는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1차원적, 2차원적, 및 3차원적 상황이란 말의 개념을 한사코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필자는 두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다.  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모르는 사람은 신(神)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리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들은 속도 측정기의 원리와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개념을 아는데 어째서 상아탑 연구실에 있는 근엄한 물리학 박사들은  속도 측정기의 원리와   속도의 개념을 모르고 이를 이해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는가?  속도의 개념을 모르고 젊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물리학박사들은 속도의 개념을 아는 경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과 존경을 받고있다.  잘못된 물리학을  바로잡는 혁명이 필요하다.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물리학자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필자는 이 문제를 법정에 고발해서라도  바로 잡고야 말 각오이다. 이 문제는 속도 탐지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결정적으로 판결이 나는 문제이다.  필자를 지지하는 물리학자들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해도 속도탐지기는 법정에서 나의 주장을 증명해 주는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법정까지 가서 단체로 불명예를 당하는 수모는 면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접촉한 물리학자들—그들 중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장자들도—은 필자가 설명하는 상대속도와 고유속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왜 상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나 삼각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필자는 물리학자들이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개념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해 크게 당황했는데  결국은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물리학자들은 1차원적 상황 (=관측자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동선 위에 있는 경우)만을 취급하고, 관측자가 물체의 동선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2차원 또는 3차원적 상황)는 전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자들에게는2차원적, 또는 3차원 상황에서의 상대속도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단위는 “거리/시간”으로 서로 같다. 다른 점은 고유속도는 “직선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에만 적용하는 개념이고, 이에 반해 상대속도 (순간적 거리의 벼화율)는 모든 형태의 운동(직선 운동, 곡선 운동, 가속운동, 원운동 등)과 모든 종류의 상황(1차원, 2차원, 3차원적 상황)에서 계측될 수 있다.  상대속도는 꼭 1차원에서 직선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유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관측자가 직선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동선(line of motion)위에 정지해 있으면서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면 된다 (전파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속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속도계의 스크린에는 “일정한  속도”가 표시된다.  이  경우에 측정기 스크린에 나타나는 속도는 물체의 고유속도가 되기도 하고 측정기에 대한 물체의 상대속도가 되기도 한다 (1차원적 상황에서 관측자가 정지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관측자가 어느 상황(1차원, 2차원, 또는 3차원적 상황)이 됐건 속도 측정기를 움직이는 대상 물체에 향하고 계기 스크린에 나타나는 순간 속도를 읽으면 된다.  이때 관측자(또는 속도 측정기)는 주어진 계에서 정지해 있을 수도 있도 물체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임의의 속도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2차원 또는 3차원적 상황에서 미적분과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상대속도를 구하는  필자의 방법은 본서 제 3장과 부록 “Speed in More-than-one-dimensional Situations “ 에  연습문제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고전 상대론 (뉴튼-갈릴레오식 상대론)적 입장이다.  상대론자들이 알고 있는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아래 인용문은 상대론자들이 견지하는 속도(=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개념이다. 독자들은 그 복잡함, 불합리함, 모호함을 맛보기 바란다. (꺽쇠괄호에 나오는 말은 이해를 도웁기 위해 필자가 번역해 넣은 말이다.) 
상대성이론에 있어서 고유속도는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속도[=상대속도]는 어떤 한 물체가 특정 관측자에 대해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이때에 시간과 거리는 관측자가 측정한 값이다. 

그러나 관측자에 대한 물체의 고유속도는 관측자가 측정한 물체의 거리를 움직이는 물체상에 있는 시계의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속도가 작을 경우에는 고유속도의 값과 상대속도의 값이 같다. 그러나 고유 속도가 대단히 크게 되면 뉴튼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속도의 값과 크게 다르게 된다.  (In relativity, proper-velocity, also known as celerity, is an alternative to velocity for measuring motion. Whereas velocity relative to an observer is distance per unit time where both distance and time are measured by the observer, proper velocity relative to an observer divides observer-measured distance by the time elapsed on the clocks of the traveling object. Proper velocity equals velocity at low speeds. Proper velocity at high speeds, moreover, retains many of the properties that velocity loses in relativity compared with Newtonian theory)”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roper_velocity.)
위 인용문에 나오는 고유속도의 정의는 복잡하고 보통인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분명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위의 상대론적 정의는 고유속도와 상대속도를1차원적 상황 (=물체와 관측자가 동일 직선 위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2. 위의 정의는 시간과 공간이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는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1920년에) 공간의 절대성—공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확대, 축소, 변형, 이동할 수 없다—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시간도 절대적인 것으로 혼원되었다 (제 1장 참고). 그러므로 시간-공간이 물체의 속도에 따라 변하다는 관점에 근거한  속도의 개념은 옳지 않다.

필자는 아인슈타인이 쓴  책  Relativity, the Special and the General Theory (Three Rivers Press, 1916)을 읽는 중에 속도에 대한 그의 개념이 아주 모호하고 혼돈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그가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에 대한 개념 구분을 하지 않고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4장 참고). 
아인슈타인의 논문과 저서에는 고유속도 (proper velocity/speed)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위의 소개한 상대론적 고유속도의 정의는 아인슈타인 이후의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낸 내용이다. 
명백히 아인슈타인은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못했다). 어떻게 고유속도와 상대속도에 대한 개념 구분이 없이 속도를 논할 수 있는가!

비록 어떤 물체가 주어진 관성계에서 직선 등속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관측하는 관측자의 위치( 관측자가 물체의 동선 위에 있는가 또는 동선 밖에 있는가, 또는 동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관측자에 대한 물체의 상대속도는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평범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대성 이론과 현대물리학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革命的) 발견이다. 이 발견은 과학사(科學史)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로잡는 업적이고 한국인인 필자가 발견했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필자가 자신의 업적을 칭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나 사실은 사실이다.   
상대속도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1차원적 상황만을 고려하는 고정 관념은 아인슈타인이나 현대 물리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전 물리학자들도 가졌던 고정관념이다. 뉴튼과 갈릴레오도 1차원적 상황에서만 속도를 생각하였고 2차원 또는 3차원적 상황에서의 상대속도는 고려하지 않았었다.  오늘날  상대론을 비판하는 반상대론자들 (dissenters)도 속도를 필자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속도와 고유속도의 개념 구분이 없는 지식 위에 전개된 상대성이론과 현대 물리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城)이다.  그 성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어서 무너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을 안고 있고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질 시기는 다가왔다.     

독자들은 의문점이 하나 있을 것이다.  상대성 이론이 이상과 같은 중대한 오류를 가진 것이라면 이런 오류의 상대론이 어째서 이제껏 큰 불편이 없이 물리학에서 수용되어 왔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것은 상대론에서 말하는 물체의 길이, 질량, 시간의 상대론적 변화 등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속도나 중력의 범위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끔 인위적으로  “수학적 조작 (intentional mathematical manipulation)”을 해서 상대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 14, 18 장 참고) . 상대론의 정체는 이처럼 “의도적인 수학적 조작”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과 상대론자들은 상대론적 측정값이 정확한 값이고 고전 물리학 방식의 측정값은 근사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전 물리학을 폄하하고 능욕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근사값 덕분에 엄청난 오류를 숨기고 지금까지 터무니 없는 영광을 누려온 쪽은 상대성이론이다. 
어떤 거짓이나 어떤 불합리한 모순도 이를 진리라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  현상이 자신이 믿는 이론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얼마든지 발견(발명)해 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종교, 과학, 정치적 이념 (맑스주의 따위)  등 모든 분야에서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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